경제풍월 11월호 와인칼럼 (23)

협상무대 제2막 제1장

시나리오 대본은 콘텐츠가 마땅히 풍부 완벽해야

결국은 준비된 기획 구성 작문 역량이 선행요건

 20여년 전 한국 벤처캐피탈의 원시적인 첫 모델이라 볼 수 있는 한국기술금융㈜가 출범할 때 일화이다. 기술금융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핵심포스트 심사부장 자리 공모에 한국의 내노라 하는 금융계 인재들이 죄다 모여들었으나 한국수출입은행 이진열 차장 한 사람만 빼놓고는 시험문제에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백지 제출이라는 고배를 마셔여만 했다. 입사시험 제목이 한국기업의 기술경쟁력에 대해 논하라!이었기 때문이었다.

 반면 최근 다국적 석유기업 셸의 신입직원 공채시험으로 화공학, 경영학, 국제법 전공 유럽 대학졸업반 학생들에게 5일간 시한 그룹스터디 과제로 주어진 주제는 인도양 해상의 가상국가 이슬람국 구라미의 석유자원 개발에 따른 셸의 원유채굴 계획 마스터플랜 및 제안서 작성이었는데 지원자 40명 중 약 20명이 셸의 고위 임원진 면전에서 경쟁사 채굴사업권에 대한 카운터 프로포잘 프리젠테이션 테스트마저 통과한 후 채용 결정되었다!

당신은 미 국무장관 부부 빌 게이츠 부부와 디너 호스트 가능합니까

 자, 지금 한국의 공공부문 대외 또는 협상학적 최우선 해결과제 이슈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핵, 미군기지 이전, 미군철수 협상일터이고 민간기업부문의 대외 그리고 협상학적 제일차 해결과제는 미국등 선진국으로부터의 자금도입 및 첨단기술이전 파트너쉽관계 구축일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격적 레벨의 사전 기름칠작업 실행방안 보유여부 확인을 위해 누가 한국 공무원들과 기업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국난 돌파 및 경제 회생의 통과시험문제로 제시한다면 이를 제대로 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20명이나 될까?

 시험제목은 빌 게이츠 부부 또는 콜린 파월 장관 부부를 주빈으로 하는 특별 초대손님 2명 포함 6인 참석 소연회 프랑스식 저녁식사 기획안을 작성하라!이고. 채점대상 기본 항목은 기획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입수방법부터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는지 부터 아뻬리띠프 도입부 이미지 연출, 코스요리 구성, 와인 매칭, 꽃 장식, 음악, 사진앨범 등 소품 처리, 아프터커피 서프라이즈 이벤트, 행사후 다음날 바로 그리고 그후 정례적인 사후관리조치 등이다.

호치민의 승리도 사실은 프랑스식 교섭문화가 그 기초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최종 효과 즉 결론은 대충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고 이를 염두에 둔 도입부 서론 본론 작문 구성 능력인데 와인칼럼을 지난 2년반 동안 진행해온 필자의 시각에서는 미국식 경영학 영향권내 존재하는 대다수 한국의 고급공무원 내지 기업체 CEO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유럽식 교섭문화 즉 프랑스식 와인문화의 핵심개념들만이 거의 유일한 솔루션으로 보여진다.

 이 테제의 합당성을 실용적인 차원에서 입증해보이면 다음과 같다. 아래 반 쪽 사진의 베트남 지폐에 실린 초상화는 누구나 아는 호치민 선생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호선생을 꼬장꼬장한 완고한 늙은이 공산주의자로 치부하는 것이 반도적인(?) 겁없는 무지과 무식함이다. 그러나 호선생이 지도했던 월맹이 당시 전세계 최강의 프랑스 육군은 물론 미 제국주의자(?)까지 격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가 글로벌 수준의 국제신사이며 전세계를 통찰할 수 있는 시야와 식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래 나머지 반 쪽 사진에 나타나듯 호선생은 박헌영씨 부부와 함께 모스크바의 국제레닌학교 동문이며 필자가 와인강의 때마다 매는 보우타이를 그 역시 매던 사람으로서 당시 신생 거대국가 소련 지도층의 교섭문화에 큰 기둥이었던 프랑스 교섭문화와 그 구체적인 표현수단인 와인문화에 일체감을 가졌던 진짜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사진:  베트남 국부 호치민 선생은 프랑스 교섭문화의 전통으로 세계를 이겼다>

(이미지 컷 1/2 사이즈로 작게)  별도 전송하는 jpg 호치민 초상화 실린 지폐 사진화일)

(이미지 컷 1/2 사이즈로 작게)  별도 전송하는 jpg 국제레닌학교 앨범 사진화일)

글로벌 기업이라 할지라도 자칫 방심하면 촌닭 도루묵은 시간문제

 반면 한국의 지도층 실정은 어떤지 다음 사진으로 알아보자. 글로벌기업임을 자타 공인 자부하는 모 전자회사는 60나노칩 역사적인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아래 상단 좌측 3/10쪽 사진을 국내외 언론에 배포하였다. 문제는 사장님과 같이 출연한 여직원들(여성 엔지니어들도 있을텐데 왜 아직도 클럭 수준 여직원을 아무 생각없이 자동으로(?) 갖다 쓰는지 그 심사의 배경은 이해 안가지만 또 서양 여직원 하다못해 러시아 여자직원들도 쉬이 채용하여 글로벌기업 추구 이미지답게 홍보모델로도 활용 가능할텐데)이 변두리 동사무소 정도의 분위기 밖에 풍기지 않을 정도로 첨단제품 개발 따로 홍보 컨셉 따로 식의 나이브한 대 국내 외(?!) 언론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이도 아래 상단 우측 2/10쪽 사진에 나오듯 지방의 중소 전문대학인 경남정보대는 이미 부설 유치원급 추석 이벤트에서 글로벌 수준의 홍보컨셉을 실천해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특정 다수 상대방을 의식하는 센스 보유 유무는 글로벌 시대 여러 외국 파트너들과의 호흡맞추기에도 긴요한데 아래 하단 5/10쪽 사진에서 나타나듯 상기 모 전자회사 임원은 여타 회사 참가자들이 행사 주제 로고의 색조 톤에 부응하는 다크블루 계통의 넥타이나 와이셔츠로 앙상블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실천하고 있는데 반하여 (흑백사진에선 잘 안 나타나지만) 유독 혼자 전 몰랐는데요 하는 식의 빨간 색 넥타이로써 국제가전 규격 공동작업 출범 기념촬영 사진의 분위기를 깨고 있는 것을 아주 자연스레 저지르고 있다. 

<사진:  외부의 관찰자를 의식하는 수준 즉 방심과 고심의 대표적인 사례>

(이미지 컷 3/10 사이즈로 상단 좌측)  별도 전송하는 jpg 삼성전자 60나노칩 사진화일

(이미지 컷 2/10 사이즈로 상단 우측)  별도 전송하는 jpg 중소전문대학 사진화일)

(이미지 컷 5/10 사이즈로 하단)  별도 전송하는 jpg 삼성전자 케이스 사진화일)

와인 컨닝페이퍼로 써도 손색 없는 하우스와인 리스트

 결국 자기 회사든 국가든 대외 교섭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사전 인격교류형 식사자리와 피낭자한 공식적 메인 협상테이블 두 교섭현장에서 모두 이겨야할텐데 그 솔루션 첫단추는 현재 스코아상 앞 부분 질문 당신은 미 국무장관 부부 빌 게이츠 부부와 디너 호스트 가능합니까에 저요 하고 주저없이 답을 할 수 없는 이상 프랑스식 글로벌 통용 교섭문화 아니 와인문화 습득과 체화 노력 외에는 한국인에게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임상병리학적으로 방증된다. 이 때 교섭 및 협상시공간에서 시야가 넓어지고 비즈니스 목표에 재집중할 수 있음은 물론 최적의 결과 창출을 생성 가능케 하는 인하우스장치인 전략적 카드플레이 셋업이 비로소 탄력을 받기 시작할 것이다. 더구나 와인의 속성상 인격적 체취가 적절히 가미된 상대방 대응 방법론도 계발되고 여기서 번져 나오는 와인리더쉽과 와인카리스마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우회 설득, 심리 조정, 여론 조작이 수월 수월해질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곧 시내 유명 호텔에 가서 최저 금액의 세트메뉴에 추가하여 그 호텔 하우스와인 브랜드를 병으로 바로 주문해보자. 비즈니스 목적의 와인체험에서 스타트라인은 유명 호텔 식당의 하우스와인이면 아주 무난한데 안소니 퀸 같은 유명인사도 한국에 와서 즐긴 하우스와인 리스트는 아래 표와 같으니 우선 급한 컨닝페이퍼로 유용하게 도움 있으시기 바란다.

<표:  비즈니스 목적의 호쾌한 와인스타트라인 연습에 도움되는 하우스와인 리스트>

리츠 칼튼 호텔           무똥 카데 레드               프랑스산

신라 호텔                샤또 기봉 레드               프랑스산

조선호텔                 깔리나 까르메네르            칠레산

노보텔                   바롱 필립 메를로 레드        칠레산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빌라 안티노리 로쏘 레드      이태리산

하얏트 호텔              켄달 잭슨 샤도네 화이트      미국산

